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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구글 스트리트 뷰는 원격으로 360도 거리 이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가상 답사 공간이다. 기업이 공간 데이터

생산을 주도함에 따라 접근이 쉽고 상업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스트리트 뷰가 잘 조성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스트리트 뷰가 미비하여 가상 답사를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공간 데이터의 공백은 스트리트 뷰를 통해 가상

답사를 하려는 사람들의 장소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 답사 공간에서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행동주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사가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한다. 먼저 스트리트 뷰를 통해 가상

답사가 어려운 지역 중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곳을 선정하여 교사가 직접 촬영한 이미지로 스트리트 뷰 데이터를 생산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 답사 공간이 탐구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모듈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가상 답사 공간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교사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가상 답사 공간, 데이터 행동주의, 구글 스트리트 뷰, 360도 이미지

Abstract : Google street view is a virtual fieldwork space developed to allow users to experience 360-degree
street images remotely. As companies take the lead in spatial data production, street views are well established 
in areas that are easy to access and have high commercial value, but areas that are relatively less interesting
and difficult to access are excluded from street views, making virtual fieldwork impossible. This gap in spatial
data can affect the perception of a place by people conducting a virtual fieldwork through street view. In this
study, we raise the issue of regional imbalance in virtual fieldwork space and propose alternatives that teachers
can practice based on discussions on data activism to improve this. Among areas where virtual fieldwork through
street view were difficult, places with educational value were selected and street view data was produced using
images taken directly by teachers. A learning module was developed so that the virtual fieldwork space created
in this way could be used for inquiry-based learning.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specific 
strategies that can be implemented at the teacher level to address the structural imbalance problem of virtual
fieldwork spaces.
Key Words : Virtual fieldwork space, Data activism, Google street view, 360-degre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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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답사(fieldwork)는 교실에서 배운 개념을 실제 현장에

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Firomumwe, 2019; 

Kim, 2022), 학습한 개념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

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수단이 된다(Johns and Phillips, 

2012, 박경환 등 공역, 2015:5). 이러한 이유로 지리뿐만 

아니라 역사(허건욱, 2018), 생물(양승영, 2012) 및 지구

과학(정찬미․신동희, 2017) 등 다양한 교과교육에서 답

사 활동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교사들은 비용, 행정절차 및 안전 등의 사유로 답사 

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김다정･전석주, 2014; 

정해용, 2021). 더욱이 지난 몇 해 동안 COVID-19의 대

유행으로 방역과 안전을 중시하게 되면서 야외 답사 활

동은 더욱 위축되었다. 이와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답

사 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이해하는 연구자들은 가상현

실(virtual reality)을 활용한 가상 답사(virtual fieldwork)

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Bos et al., 2022; 

Firomumwe, 2022).

일반적으로 가상 답사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인터

넷에 연결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다. 구글 스트리트 뷰

(Google street view)는 가상 답사에 활용될 수 있는 대

표적인 플랫폼으로 세계 어느 곳이든 연속적인 360도 거

리 이미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어 비대면 환경에서도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몰입감을 제공한다(Du and Varshney, 

2016). 화면상에 화살표를 클릭하면 지도화된 가상 공간

을 이동할 수 있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관찰하고자 하

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 나아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HMD)를 착용하면 

신체 활동과 연계하여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자연스럽

게 둘러볼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스트리트 뷰를 통한 가상 답사가 가능

한 지역의 확대는 원격으로 갈 수 있는 여행지가 많아지

는 것뿐만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사회 문제를 발

견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과학에

서는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으로 

현장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스트리트 뷰

를 활용한 가상 답사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Rundle 

et al., 2011). 인문학 연구에서도 인종차별과 같은 문화

적 현상을 거리 경관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등(Alderman 

and Inwood, 2014), 스트리트 뷰라는 거대한 이미지 데

이터베이스는 그 자체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가상 답

사의 장(field)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도 스트리트 뷰를 교육공학적 관점에서 가

상 답사에 활용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야외 답사를 하기 전 학생들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인천광역시교육청, 2023), 학습해야 할 개념과 

현장 간의 정합성이 있는지 사전확인이 필요한 것처럼

(변종민, 2022), 가상 답사 또한 그 가상 공간을 채우고 

있는 데이터가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하지만 스트리트 뷰라는 가상의 공간을 생

성한 주체, 목적 그리고 가상 공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비평은 찾아보

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

간정보를 활용한 학습에 앞서 데이터의 편향성, 왜곡, 편

견 및 데이터가 보여주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비판적으

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충고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교육부, 2022).

주지하듯이 고소득 국가(global north)에서는 시공간

적으로 촘촘한 간격으로 스트리트 뷰가 재현되고 있으

나, 저소득 국가(global south)에서는 스트리트 뷰가 파

편화되어 가상 답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Cinnamon 

and Gaffney, 2022).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등의 기

업들이 제공하는 스트리트 뷰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차

별적으로 공간이 재현되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스트리트 뷰와 같은 가상 공간의 차별적 재현

이 사람들의 공정한 장소 인식 형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

다는 선행연구(Cinnamon, 2019)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

서는 가상 답사 활동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스트리트 

뷰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편향성, 왜곡 및 편견과 같은 

불평등 문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제 상황

을 개선하기 위하여 데이터 행동주의(data activism)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스트리트 뷰가 갖추어 

있지 않은 소외지역을 가상 답사 공간으로 만들어보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가

상 답사 공간에 존재하는 사회, 정치 및 경제적 불평등을 

발견하고 이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적 문제들

을 교사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목하고 있는 가상 답사와 관

련하여 본 연구가 미래 세대의 교수 학습 자료인 공간 

데이터를 사회 정의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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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스트리트 뷰(street view)와 가상 답사 

공간(virtual fieldwork space)

1) 스트리트 뷰와 활용사례

2007년 구글은 거리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한 

360도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배열하여 장소 경관이나 건

축물과 같이 도시에서 다양한 인간 활동을 가상으로 경

험할 수 있는 스트리트 뷰를 공개하였다. 구글 스트리트 

뷰가 미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대중화되면서 중국

의 Baidu, 러시아의 Yandex, 인도의 MapmyIndia 등 여

러 국가의 기업들도 자국의 주요 도시의 거리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스트리트 뷰와 유사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카카오가 처

음으로 거리 이미지를 지도와 융합하여 제공하기 시작

하였으며, 2010년에는 네이버에서도 360도 거리 이미지

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지도에서 특정 장소의 경관을 360

도로 볼 수 있는 기능은 거리뷰(네이버), 로드뷰(카카

오), real view(MapmyIndia) 등과 같이 각각 다른 이름으

로 불리고 있다.1) 

스트리트 뷰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능은 거리 이미지를 다양한 맥락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지리수업의 활용 측면에서 다음 두 가

지 사례를 주목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2013년 스웨덴

의 한 업체에서 개발한 지오게서(geoguessr)라는 게임이

다. 이 게임에서는 임의적으로 세계 각 지역의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보여주면 그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지리적 

단서들을 활용하여 그 지점의 지도상의 좌표를 최대한 

가깝게 특정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는다. 참여자들은 스

트리트 뷰에서 보이는 간판, 도로표지 및 건축양식과 같

은 인문적인 단서와 지형, 기후, 토양 및 식생과 같은 자

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나 지역을 특정한다. 사

용자들은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스트리트 뷰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게 된다. 다음으로 2022년 일본

에서 개발한 ‘골목을 돌면~ 해협의 고향~(路地を曲がれ

ば~海峡の故郷~)’이라는 비주얼 노벨(visual novel) 게임

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비주얼 노벨이란 게임을 전개할 

때 소설처럼 이야기의 비중이 높은 게임 유형으로 그림

과 소리와 같은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

다(김시은･최승원, 2014). 화면을 클릭하면 이야기가 연

결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스트리트 뷰 이미지가 장

소적 배경으로 제시된다. 참여자는 게임 속 등장인물과 

대화 형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북부의 

하코타테(Hakodate)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였

다. 이와 같이 이야기와 함께 장소를 경험하는 설정은 

스트리트 뷰를 활용한 가상 답사 활동을 설계할 때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적으로 가상 답사와 관련하여 스트리트 뷰를 활

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가상 감사(virtual audit)가 있다. 

가상 감사는 현장 감사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마련된 체

크리스트나 평가 척도를 바탕으로 평가대상을 관찰하고 

기록한다(Rzotkiewicz et al., 2018). 가상 감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리트 뷰 이

미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

을 평가하는 연구(Li et al., 2015), 보행자 수를 추정하는 

연구(Yin et al., 2015), 마을에서 어린이들의 위험 요소

를 평가하는 연구(Odgers et al., 2012), 주민들의 차량 

소유 유형을 추정하는 연구(Guo, 2013), 거리에서 보이

는 간판과 표지판 등의 문자 경관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확인하는 연구(Hong, 2020),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범죄 발생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Langton 

and Steenbeek, 2017) 등이 있다. Yandex의 파노라마 이

미지로 소치(Sochi) 지역의 건축물의 지진 위험도를 평

가한 사례(Osipov et al., 2016), Baidu의 스트리트 뷰를 

활용하여 거리 주변의 일사량을 탐색하는 연구(Deng et 

al., 2021)와 같이 구글이 구축한 스트리트 뷰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가상 감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김

형보･윤진호(2012)가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스

트리트 뷰 이미지를 사용하여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한

국의 아름다운 길의 경관 특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가와 기업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스트리트 

뷰의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처

리해야 할 정보가 많아지면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

gence:AI)이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ML)이 연구

에 활용되기도 한다. 스트리트 뷰에서 추출한 이미지들

의 패턴을 학습하고 정보를 인식, 분류 및 정량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각적 이미지 분석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기술이 활용되는데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Ringland et al., 

2019; Law et al., 2020; Novack et al., 2020; Djouadi and 

Kholladi, 2022). 대도시에서 교통 법규 위반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예측하거나(Jiang et al., 2020), 거대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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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맨몸으로 도시의 건물이나 다리, 벽 등의 지형

지물 사이를 묘기하며 이동하는 파쿠르(parkour)가 가

능한 장소를 탐색하는 연구(Saloheimo et al., 2021)와 같

이 대용량의 스트리트 뷰 이미지의 처리가 필요할 때 합

성곱 신경망 모델의 장점이 두드러진다.

이상의 스트리트 뷰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지리교육에 시사하는 점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스

트리트 뷰는 단순히 거리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API 기능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

여 적당한 경쟁을 연출하거나 교육 목적에 따라 맥락을 

재구성하는 등 상호작용을 고려한 학습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둘째, 스트리트 뷰는 저렴한 비용으로 고해상

도의 광범위한 도시 공간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답

사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Li et al., 

2023), 원격으로 해당 지역을 답사할 수 있어서 탐구 대

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촬영 시간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통해 시공간을 넘나드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데(Clausén et al., 2023),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시

기에 촬영한 스트리트 뷰를 활용한다면 소아과 및 산부

인과의 폐업과 같은 특정 지역의 상권 변화를 추적하는 

등의 사회변화와 관련된 주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다. 

넷째, 스트리트 뷰로 대상의 존재, 속성 및 빈도와 같은 

정량적인 탐구 외에도 비주얼 노벨과 같은 게임으로 응

용한 사례에서 보듯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보고 사람들

이 느끼는 주관적인 해석이나 장소감(sense of place)을 

활용하여 예술, 문학 수업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2)

2) 가상 답사 공간과 관련한 논의들의 검토

지리교육 분야에서 스트리트 뷰를 활용한 가상 답사

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르러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에 여전히 관련 개념에 대한 논의들이 정

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단편적으로 관련 용어들의 혼

용이 있다. 최근 발표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는 ‘virtual field trip’을 ‘가상 여행’으로 서술한 단락이 있

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가상의 답사’라고 표기하였다

(교육부, 2022). 이는 영미권의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

여서 우리말로는 모두 ‘답사’라고 번역하는 ‘field trip’과 

‘fieldwork’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Beneke, 2008). 따라서 스트리트 뷰를 활용한 가상 답

사 활동의 체계적 논의를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가상 답

사와 관련된 서술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상 답사’로 옮길 수 있는 영문 표현을 살펴보

면 크게 ‘virtual field trip(VFT)’과 ‘virtual fieldwork’이 있

다. 먼저 ‘field trip’의 옥스퍼드 영한사전의 설명을 살펴

보면 ‘견학 여행’이나 ‘현장 학습’으로 번역되고 있다. 

Erickson et al.(2022)은 ‘field trip’이 교사와 학생들이 함

께 캠핑을 가는 것처럼 일상 활동 이외의 경험을 제공하

는 비실험적 활동(non-experimental research)이라고 보

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field trip’을 현장학습으로 정

의하고 있는데(권치순･김장환, 2011; 김다정･전석주, 2014; 

강대균, 2019), 박물관, 동물원, 과학관 혹은 소방서와 같

은 공공기관,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처럼 학생들이 교실

이라는 일상적인 장소를 벗어나 실제 현장을 방문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의 교사나 관리자

들은 ‘field trip’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멀리 여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Beneke, 2008). 여기에 가상현

실(virtual reality)이라는 기술요소가 반영되면서 ‘virtual 

field trip’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Han(2021)의 

연구는 학생들에게 프랑스의 에펠탑처럼 평소에 가보기 

어려운 세계 주요 명소를 몰입감(immersive) 있게 경험

하도록 함으로써 ‘virtual field trip’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

다. 구글 스트리트 뷰를 통해 현실적으로 방문하기 어려

운 우주정거장(ISS)과 남극점을 경험하거나,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독도와 주변의 수중 경관과 항로를 스트리

트 뷰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처럼 교실에서 일

반적으로 찾아가기 어려운 곳을 둘러볼 때 'virtual field 

trip'의 의미가 두드러진다. 요컨대 ‘virtual field trip’은 체

험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현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fieldwork’에 대하여 옥스퍼드 영한사전에서는 

‘현장 연구’라고 풀이하고 있다. Beneke(2008)는 ‘fieldwork’

가 특정한 과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경험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김민

성･김종근(2021)은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답사의 탐구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fieldwork’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국내 지리교육 연구에서는 답사를 ‘fieldwork’

로 표현하고 있는데(오선민･이종원, 2014; 변종민, 2022), 

그중에서도 김민성･김종근(2021)의 연구가 탐구적 답사

로서의 ‘fieldwork’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탐구란 

학생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대상에 직접 관여하면서 생

긴 질문에 대하여 수집한 증거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Barrow, 2006). 이러한 맥

락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능동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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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청각 등의 다양한 유형의 전략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김민성･김종근, 2021). 이처럼 답사 공간을 창의적

으로 해석하고 주체적인 질문을 제시해나가며 공간 문

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탐구 활동으로서의 ‘fieldwork’는 

‘field trip’과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답사 

활동의 장이 가상 공간으로 확장하게 되면서 ‘virtual 

fieldwork’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Lee, 2023).

종합해보면 ‘virtual field trip’은 스트리트 뷰를 통해 평

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장소를 사실적이고 몰입감 있게 

체험하는 감각적 기술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virtual 

fieldwork’는 해당 지역을 이해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

하고 분석하는 등의 고차사고력 증진에 주안점을 둔다. 

하지만 두 용어가 단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스

트리트 뷰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상대적

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Oost et al., 2011). 다만 본 

연구에서는 논의를 집중하기 위하여 360도 이미지가 일

방적으로 전달되는 ‘virtual field trip’은 ‘가상 여행(견학)’

으로 구분하고 스트리트 뷰와 같은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때 탐구적 활동이 수반되는 총체

적인 경험을 가상 답사(virtual fieldwork)라고 정의하였다.

가상 답사의 대상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야외 답사에

서 말하는 ‘현장(field)’(Kim, 2022)과는 차이가 있다. 따

라서 360도 이미지들의 집합체도 야외 답사와 같은 지리

교육의 장(field)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를 장(field)의 개념으로 볼 것인지

에 대하여 Tuan(1977)의 장소와 공간에 대한 담론은 적

절한 참고가 된다.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의미를 갖는 

데이터를 설명할 때, 전자공간(electronic space)(Cicognani, 

1998), 가상공간(virtual space)(Khan et al., 2021) 및 사

이버공간(cyberspace)(Cohen, 2007)과 같이 공간(spac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실재하고 느낄 수 

있는 현장과는 다르게, 텍스트나 이미지 데이터와 관련

하여 관념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공간이라는 개념

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스트리트 뷰가 사람들의 일

상적인 생활 공간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왔다는 의

미에서 가상 도시(virtual city)라고 표현한 사례(Maddalena 

et al., 2020)는 데이터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공간이자 가상의 장(virtual field)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컴퓨터나 전자기술로 사람 사이의 커

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곳을 사이버공간으로 해석한 

배덕현(2015)의 사례를 참고하여 스트리트 뷰와 같은 이

미지 데이터의 집합을 ‘가상 답사 공간(virtual fieldwork 

space)’이라 정의하고 야외 답사의 현장(field)과 같이 지리 

답사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2. 가상 답사 공간의 불균형 문제

구글의 스트리트 뷰는 공개 초기 미국의 5개 도시(샌

프란시스코, 뉴욕, 라스베가스, 마이애미 및 덴버)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지구상의 모든 대륙의 거리 경관의 이

미지를 볼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Olanoff, 2013). 그러나 

스트리트 뷰가 표현하고 있는 가상 답사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별, 지역별로 재현되는 밀도에서 큰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리트 뷰 커버리지의 세계적

인 분포를 개괄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구글맵을 대륙

별로 캡쳐하여 세계지도 형태로 재구성하였다(그림 1). 

구글맵에서 스트리트 뷰 기능을 선택하면 가상 답사

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청록색으로 활성화되는데 국가별

로 비교해보면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의 지역에서는 스트

리트 뷰가 치밀하여 많은 장소에 대하여 가상 답사 활동

이 가능하지만, 러시아, 중국 및 아프리카 등의 지역은 

가상 답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같은 대륙 안에서도 인구 밀집 지역은 스트

리트 뷰가 비교적 촘촘하게 조성되었으나 사막, 밀림, 고

원 등 접근이 어려운 내륙지역에서는 스트리트 뷰가 잘 

갖추어 있지 못하다.

가상 답사 공간의 편중 문제는 도시 간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동일한 축척으로 일본의 

수도인 도쿄와 짐바브웨의 수도인 하라레(Harare)를 살

펴보자(그림 2). 도쿄의 경우 조밀하게 스트리트 뷰가 

촬영되어 골목마다 가상 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나 하라레는 경우에는 일부 도로만 스트

리트 뷰가 보이고, 다른 도로는 스트리트 뷰 데이터가 

없어서 360도 이미지를 활용한 가상 답사 수행에 제한이 

있다. 가시성(visibility)이 현대 사회에서 사회현상을 인

식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

해볼 때(Oliver, 2001:147), 외부인들이 스트리트 뷰가 미

비한 하라레를 관찰할 수 없다는 현실은 기술 엘리트들

이 스트리트 뷰를 ‘현재 도시의 시뮬레이션(simulation of 

the city of the present)’(Campkin and Ross, 2012: 148)

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단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스트리트 뷰를 통해서도 모니

터링 할 수 없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로부

터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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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한 스트리트 뷰의 첫 번째 원인으로 도로 등의 

물리적 환경을 꼽을 수 있다. 기업들은 효율적으로 스트

리트 뷰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기 위해 차량을 활용해 

광범위하게 거리 이미지를 촬영한다. 도로포장이 잘되

어 있어서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스트리트 뷰에 빠르

게 편입되었지만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은 특별히 

도보로 촬영하지 않는 이상 스트리트 뷰에서 누락된 채

로 남아있다. Cinnamon and Caffney(2022)는 스트리트 

뷰 촬영이 어려운 도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 번째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자동차로 많은 거리의 이

미지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는 반

드시 도보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두 번째는 등산로, 모래밭 및 경작지처럼 포장되지 않은 

도로이다. 비포장도로는 특별한 요구를 제외하고 지도

상에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겨진다. 세 번째는 사유 도

로로 이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인이 있어야 촬영을 위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 마지막 유형은 공사로 새로 만들

어졌거나 노선이 변경된 도로도 새롭게 업데이트되기 

전까지는 스트리트 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가상 답사 공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두 번째 원인은 

정치적 배경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가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자국 기업에 의해 스

트리트 뷰 데이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다르

다. 독일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내 법

률로 인하여 현재까지 스트리트 뷰가 제한적이었다. 우

리나라는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관련한 제도

상의 원인으로 구글 지도와 연동하는 구글 스트리트 뷰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두 국내기

그림 1. 구글 스트리트 뷰의 세계적 분포(2023년 8월 기준)

그림 2. 도쿄와 하라레(Harare) 스트리트 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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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의해 구글의 스트리트 뷰와 유사한 서비스가 활발

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스트리트 뷰

에서는 국내의 정치적, 법률적 환경에 의한 게이트키핑

(gatekeeping)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

를 들어 독도의 경우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차량 운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도보와 선

박을 이용하여 스트리트 뷰 데이터가 마련되었다는 점

은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정치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도 스트리트 뷰가 조성되

지 않은 한반도 서남부의 도서 지역(홍도, 가거도, 하태

도 등)과는 대조적이다. 보안이 필요한 군사시설, 교정

시설 또한 국내 기업에서는 모자이크로 처리하고 있는 

것도 게이트키핑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상 답사 공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가

장 주요한 원인은 경제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구글이

나 네이버, 카카오 등 스트리트 뷰를 생산, 관리하는 기

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다. 이미지를 수집하

고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때 비

용과 편익에 따라 스트리트 뷰로 재현할 지역이 선택된

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수요가 부족하거나 환경

이 열악한 지역에 굳이 찾아가는 것보다는 시장의 수요

가 분명하고, 촬영환경이 좋아서 데이터를 신속하게 업

데이트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극단적인 예로 남극점이

나 국제 우주 정거장처럼 큰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편익

의 파급력이 크다고 예상되는 곳은 스트리트 뷰를 통해 

가상 답사를 떠날 수 있지만, 하라레와 같은 소외된 지역

들은 마젤란이 태평양을 항해하기 이전의 아메리카 대

륙 서안의 지도처럼 공백으로 남아있다(홍태완, 2019). 

앞서 살펴본 스트리트 뷰의 공간적 불균형 외에도 시

간적 주기에 의한 불균형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구

글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가 제공하는 국내의 유

사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확인된다. 네이버 로드

뷰를 기준으로 시군구 및 지역을 고려하여 도로를 선정, 

로드뷰가 촬영된 시기를 조사한 결과 서울의 강남대로

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업

데이트로 거리 경관이 변화하는 모습을 짧은 주기로 관

찰할 수 있지만, 인구가 적은 인천 강화의 고려왕릉로는 

차량 주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촬영 주기가 길고 최

종 업데이트 시기가 오래되어 현재의 경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상공간으로 재현된 장소라 하더라도 

강원도 영월의 선도우길은 한 차례만 촬영되었으며, 전

남 신안의 홍도는 전 구간이 미촬영된 상태이다(표 1). 

학교에서 스트리트 뷰를 활용한 가상 답사를 하고자 

할 때 우려되는 점은 공간 데이터의 부재, 편중 및 왜곡

들이 학생들의 장소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이다(Robinson, 2019). 다수의 연구에서 충분하지 않은 

스트리트 뷰 데이터와 늦은 업데이트로 인하여 오래전

에 촬영되었던 이미지가 보여지는 지역에 대하여 부정

적인 인식이 강화되는 낙인효과(stigmatization)가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Power et al., 2013; Wacquant et al., 

2014; Slater, 2017). 이처럼 스트리트 뷰 또한 ‘권력관계

로서의 지도(map as power)’(Harley, 1989)의 특성을 지

니고 있어 학교에서 가상 답사 활동을 전개하기에 앞서 

가상 공간에 투영된 불평등을 염두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3. 데이터 행동주의(data activism)와 지리

교육

데이터 행동주의란 기술과 데이터에 관련한 사회적 

실천으로 오픈소스운동(open-source movements)과 유

사한 성격을 지닌다(Gutiérrez, 2018). 여기에는 기존 데

이터 환경에 대한 비판의식이 배경에 깔려있는데 자본

이나 정치권력과 같은 특정 집단이 데이터 생산 과정을 

독점하면서 생겨난 차별에 대하여 적극적인 데이터 활

동을 전개한다. 이는 데이터가 물, 위생, 주택 및 교육 

등 국가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판단

하기 때문이다(Cinnamon, 2019). 데이터 행동주의는 기

업과 정부에 의한 대규모 데이터수집 방식에 대항하고, 

일반 사용자에 의한 대안적 데이터 생산을 활성화하는 

등 시민 사회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회적 활동이자, 공개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는 기술적 활동이기도 

하다. 데이터 행동주의의 실천을 살펴보면 정부나 기업 

등 엘리트 집단에 의해 제대로 다루지 않거나 왜곡된 데

이터를 시민 사회가 직접 생산, 편집 및 배포한다. 사회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면 시민과 전문

가들이 문제를 관찰,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기록하

여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기도 한다. Van Dijck(2014)

은 이와 같은 활동을 데이티즘(dataism)이라 정의하면서 

양적 데이터를 통해 세계를 객관적으로 재현하고 사람

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공론화의 장을 

마련한다고 보았다. 2008년 케냐의 활동가들이 정부나 

언론매체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선거에 관련한 폭

력 사건을 Ushahidi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시각화한 것

은 데이티즘의 역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M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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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최근 도시 운영 거버넌스(governance)에서 공간 데이

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데이터 행동주의의 중

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고 도시화 된 

공간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산되면서 이를 유의

미하게 재가공한 2차 데이터가 효율적인 도시 운영에 도

움이 되고 있지만, 인구가 적거나 사회적 관심이 낮은 

지역은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부

족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공간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데이

터에 기반한 도시경영과 마찬가지로, 향후 공간 데이터

에 기반한 지리교육이 강화될 경우 그동안 데이터가 풍

부하게 축적된 지역에 대한 학습은 활발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학습할 데이터가 없거나 부족하여 적

절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 행동주의는 지리교육에서 공간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 적절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비판교육학에서는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 교

육과정에 숨겨진 권력 구조를 조명하고 이에 저항하는 

교육을 전개하기 위해 ‘교육의 공간들(space of education)’ 

(Grossberg, 1994:9-12)에 관심을 갖는다. 스트리트 뷰와 

같은 가상 답사 공간도 비판교육학이 말하는 교육의 공

간으로서 향후 지리 학습에 활용될 것인데, 데이터 행동

주의의 논의와 실천들은 데이터가 부족해서 학습하기 

어려운 지역도 균등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는데 적절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는 기업과 권력 집단이 조성한 

가상공간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자신이 가르쳐야 하

표 1. 지역 도로별 네이버 로드뷰 촬영 시기(2023년 8월 기준) 

도로명

(지역)

강남대로

(서울)

국채보상로

(대구)

고려왕릉로

(인천 강화)

선도우길

(강원 영월)

홍도1길

(전남 신안)

촬영일시

2022년 11월

2022년 10월

2022년 09월

2022년 07월

2022년 05월

2022년 04월

2022년 01월

2021년 10월

2021년 07월

2021년 04월

2021년 01월

2020년 10월

2020년 05월

2019년 10월

2019년 01월

2018년 07월

2018년 04월

2017년 05월

2016년 05월

2015년 12월

2014년 11월

2014년 10월

2012년 04월

2012년 03월

2010년 08월

2010년 04월

2023년 06월

2023년 02월

2022년 12월

2022년 09월

2022년 05월

2022년 03월

2021년 12월

2021년 09월

2021년 06월

2021년 03월

2020년 12월

2019년 09월

2017년 12월

2016년 02월

2014년 06월

2013년 03월

2010년 05월

2021년 12월

2020년 08월

2019년 05월

2017년 11월

2015년 12월

2014년 06월

2012년 08월

2010년 06월

2019년 04월 (없음)

* 2023년 8월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촬영된 시기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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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소를 가상공간으로 직접 생산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3) 최근 보급형 360도 카메라와 소프트웨어 접근성의 

확대, 360도 이미지를 호스팅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출시

되면서 Tawanda Kanhema 등의 활동가들이 짐바브웨의 

주요 도시와 나미브 사막 등을 돌아다니며 스트리트 뷰

를 만들었던 사례는 교사들도 교육활동을 위해 독자적

으로 가상 답사 공간을 생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abcnews, 2019년 9월 29일자).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데이터 행동주의를 비판적 지리교육의 맥락에서 

재구성하여 교사가 지역사회에서 스트리트 뷰로 재현되

지 않은 지역을 찾아 가상 답사 공간으로 조성하는 대안

적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III. 가상 답사 공간 만들기: 

호미마을을 중심으로

1. 지역개관

1930년대 일본이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규

모 공장들을 건설하기 위해 오늘날 인천 미추홀구 학익

동 일대의 해안을 매립하여 일지출･학익공업지대를 조

성하였다(김경남, 2003). 1940년대 건설되었던 일제의 

산업시설들은 광복 후 적산으로 처리되어 민간에 매각

되었고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

단지로 재건되어 최근까지 공업지역으로 기능하였다(배

성수, 2016). 이와 같은 배경으로 학익동에는 일제강점

기 이후부터 공업지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사택들

이 집단적인 마을을 이루며 살아왔다(김희식, 2012). 그

러나 2000년대 이후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공장이었던 

곳은 택지로 조성되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었고 

주택으로 사용되던 사택과 도시 마을의 골목들은 재개

발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다. 학익동의 항공사진을 시기

별로 비교해보면, 주변이 공장에서 아파트로 바뀌고 있

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호미마을(노적산로 40번길 주변)

만이 재개발되지 않고 과거 모습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주변 지역은 재개

발이 완료되어 도시 인프라가 잘 조성되었지만 그 경계

에 남아있는 호미마을은 지역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노후화가 심화되었다.

최근 지역 언론사에 소개된 호미마을 주민의 인터뷰

에 따르면 산업화 시기에 형성된 공장 주변의 도시 마을

그림 3. 호미마을과 주변의 시기별 항공사진

출처: 인천광역시 지도포털(imap.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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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의 부재, 골목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인근 지

역 사람들의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간

에 대한 편견과 소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다가 맞은편 아파트

에 사는 아이가 이 골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 엄마가 

제지하는데 ‘그쪽으로 가면 도깨비 나와’라고 하는 거예

요. 이말에 ‘여기 도깨비 안 나와요!’라고 받아 쳤지만 속

이 상하더라고요.” (인천in, 2023년 6월 28일자)

이와 같은 공간 소외와 무관심이 공간 데이터의 재현

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글, 네이버 및 

카카오의 호미마을의 스트리트 뷰 현황을 살펴보았다. 

스트리트 뷰 이미지가 촬영된 시기를 기업별로 살펴보

면 구글이 2018년 6월, 카카오가 2022년 8월, 네이버가 

2023년 6월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1개의 경로만 스트리

트 뷰가 재현되어 있어 가상환경에서 호미마을의 현재

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특히 호미마을의 

대부분의 골목이 스트리트 뷰로 조성되지 않아, 주민들

의 생활이나 마을의 경관을 이해하기 어려워 외부인들

의 무관심과 몰이해가 재생산되고, 가상 답사 학습으로 

활용하기에도 부적합하다(그림 4).

2. 호미마을 스트리트 뷰 만들기

데이터 생산 접근법(data production approach)은 GIS 

관련 연구 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 입력, 구성, 변환, 

통합 및 검증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

으로 공간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Li and Coleman, 2005). 그중에서

도 스트리트 뷰 데이터가 갖추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이

미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스트리트 뷰로 공개하는 과정

을 통해 해당 지역의 공간정보를 개선하였던 Cinnamon 

and Gaffney(2022)의 연구를 참고하여 교사 수준에서 스

트리트 뷰를 생성하여 지리 답사 공간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각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프로젝트의 구상 및 장소 선정 단계에서 호미

마을을 가상 답사 공간으로 만드는 목적을 구체화하였

다. 데이터화(datification)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무관

심, 소외 및 편견을 개선하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곳은 산업화 시대의 주거문화와 골목의 경관이 그대

로 남아있어 지역 아카이브로서 향후 이 지역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객관적인 기록을 남

겨둘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탐구학습의 자

그림 4. 호미마을 주변 스트리트 뷰의 기존 커버리지(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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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술 자본과 정부의 행정력으로

도 지도를 만들지 못한 지역에 직접 찾아가 직접 3차원 

지도를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대안적 지도 만들기의 표

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 하드웨어 및 촬영 방

법과 같은 기술적 요소들을 점검하였다. 해당 지역은 자

동차로 접근이 불가능한 골목으로 사람이 직접 도보로 

촬영해야 한다. 따라서 모노포드 거치대를 가방에 연결

할 수 있어서 사람이 직접 걸어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도

록 무게가 가벼운 Insta360 ONE 2X라는 보급형 360도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이 카메라는 화각이 180도 이상인 

어안렌즈(fisheye lens) 2개를 조합하여 촬영 화각을 360

도로 구현할 수 있다. 양질의 거리 이미지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의 높이도 고려해야 하는데, 카메라의 위치

가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거리 경관을 왜곡할 수 있어서 

평균적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카메라 높이를 설정하

였다. 그밖에 고려할 사항으로 보행자 및 차량 통행량이 

드문 시간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날씨뿐만 

아니라 그림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양고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시간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간섭

을 줄일 수 있다. 

본격적인 촬영을 하기에 앞서 호미마을에 대한 사전 

답사 실시하고 사유지 및 통제구간을 확인하였다. 그 과

정에서 도보로 통행할 수 있는 골목을 29개로 구분하였

는데 사전에 촬영 구간을 구분한 이유는 특정 구간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구간만 재촬영 할 수 있는 등 편

집 및 관리 측면에서 용이하기 때문이다.이동하면서 거

리 이미지를 촬영할 경우 속력에 따라 초당 프레임 속도

(frames per second:FPS)를 조정해야 한다. Google Street 

View Studio는 자동차를 일정한 속력(45km/h 이하)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할 때 초당 프레임 속도를 5FPS로 설정

하고,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서(8km/h 이하) 촬영할 경

우에는 1FPS를 권장한다. 촬영된 영상에서 카메라에 연

결한 모노포드 거치대와 촬영 장비와 같은 불필요한 대

상과 및 개인정보를 정제하기 위하여 Insta360 Studio20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5).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Google Street 

View Studio는 행인들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과 같은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보안 처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추

가적인 데이터 전처리가 요구되지 않아 경제적이고 윤

리적으로 가상 답사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데이터 전처리를 마친 동영상을 지도와 연동된 가상 

답사 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좌표정보가 필요하

다. 따라서 촬영시 별도의 GPS 수신장치를 카메라와 연

결하여 동영상과 GPX(GPS Exchange Format) 파일을 함

께 기록해야 한다. 나무가 우거진 숲속이나 골짜기 및 

고층 건물 사이는 GPS 신호가 불량하기 때문에 위성사

진과의 대조를 통해 올바른 위치에서 촬영되었는지 검

증해야 한다. 시작과 종료 시점이 동일한 동영상 파일과 

GPX 파일을 Google Street View Studio를 통해 업로드하

면 일정한 거리를 간격으로 360도 이미지가 캡쳐되고, 

촬영 시점과 좌표정보를 참조하여 지도에 연결된다(그

림 6). 호미마을에 대한 스트리트 뷰 데이터 생산과정과 

각 단계별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그림 7).

그림 5. 스트리트 뷰 제작 모습, (a) 360도 카메라 촬영, (b) Insta360 studio2023을 활용한 360도 동영상 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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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 답사 활동: drop and spin method를 

중심으로

스트리트 뷰로 구현된 가상 답사 공간은 구글 지도에

서 확인할 수 있다.4) 호미마을을 가상 답사하기 위해 지

도에서 스트리트 뷰 기능을 선택하면 청록색으로 활성

화된 경로와 점이 표시된다. 해당 지점을 선택하면 360

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데이터가 없어서 

가상으로 답사하지 못했던 호미마을이 본 연구를 통해 

가상 답사 공간으로 편입됨에 따라 그동안 수행할 수 없

었던 가상 답사 활동이 가능해졌다. 학생들은 답사 공간

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시선을 

선택하면서 거리 경관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장소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6. 스트리트 뷰 데이터 생산 과정 

그림 7. 스트리트 뷰 데이터 생산단계와 고려사항 

* Cinnamon and Gaffney(2022)를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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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교육적 모델로 제안하기 위해 drop and spin 

method를 적용하여 가상 답사 활동을 구성하였다. drop 

and spin method는 사전교육을 통해 평준화된 연구참여

자들이 스트리트 뷰에서 특정 위치를 중심으로 360도 회

전하면서 사회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 방법으로 주

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요인 등을 확인하는데 활

용되었다(Plascak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drop and 

spin method를 탐구적 답사의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학

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가상 답사를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2년에 개정된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관련 성취기준을 선정하고, 호미마을의 주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 요소를 배치하였다. 그리

고 학생들이 현장감 있는 탐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목표기반시나리오(goal-based scenario)(김민성･유수

진, 2014; 김민성, 2022)를 도입하여 학습모듈을 설계하

였다.

우선 첫 번째 학습모듈은 본 연구의 본질적인 문제의

식을 반영하여 데이터 부재로 인한 무지, 소외 및 편견을 

해소하고자 지역 사회 모니터링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연구자에 의해 조성된 호미마을의 스트리트 뷰

에서는 주차, 복지, 안전, 도로, 및 환경과 관련된 현재 

모습을 360도 이미지를 통해 탐색할 수 있어서 지역의 

현황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그림 8). 

기존의 사진 이미지로 제공되는 답사 자료는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프레임이 고정되어 촬영자의 관점에서 메

시지가 전달되지만, 360도 구현된 가상 답사 공간은 학

생들이 시선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열린 시선

에서 사회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

다. 학생들은 능동적인 가상 감사(virtual audit)를 경험

하면서 해당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그

러나 공간지각능력 및 자기 위치화 능력(self location 

ability)(최재영, 2013)이 부족한 학생들은 좁은 골목으로 

구성된 가상 답사 공간에서 길을 잃을 수 있어, 지도상에

서 자신의 위치와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나 

단서를 제공하여 가상 답사 공간에 대한 적응을 도울 필

요가 있다.

두 번째 학습모듈은 직접 만든 스트리트 뷰가 사라져

가는 마을 공간을 기록하는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는 점을 제안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골목, 간판, 현수막 

등 도시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대상들

에게 사료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관점(김시덕, 

2019:67)에서 지리학계에서도 지금은 없어진 서울 종로

구 피맛골의 경관을 현대 도시의 장소기억으로서 조명

한 시도가 있었다(전종한,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의 상권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오래된 가게의 간판이나 

그림 8. 새롭게 구현된 호미마을 스트리트 뷰에서 찾을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문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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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건축물들은 일종의 시상화석으

로 장소의 역사적 흐름을 보여준다. 벽보와 낙서와 같은 

문자 경관도 과거 사람들의 언어생활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변으로부터 재개발의 압

력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화 시대의 장소기억이 남아있

는 호미마을이 재개발로 인해 사라질 것을 대비하여 기

록하고 탐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호미마을이 쇠

락한 지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를 알려

주는 역사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스트

리트 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도시화석들을 학습모듈로 

조직하였다(표 3). 

오래된 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커버

스토리를 제공한 뒤, 학생들은 가상 답사 공간을 이동하

면서 시간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만든 호미마을

의 스트리트 뷰는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 마을의 생활

용수를 담당했던 우물 앞까지 접근할 수 있어서 이와 관

련된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 과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겨울철 난방을 위

해 연탄을 쌓아두었던 흔적과 슬레이트 지붕 및 오래된 

가게의 간판 등 산업화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장소

까지 관찰할 수 있도록 좁은 골목까지 가상 답사 공간으

로 재현하였다. 그리고 시민활동가에 의해 좁은 골목에

서 사방치기나 달팽이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바닥에 그려

놓은 놀이판도 스트리트 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과거 

이 마을에서 살았던 어린이들의 삶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9).

표 2. 지역사회 모니터링 활동하기(학습모듈1)

요소 내용

2022개정 

초등사회과

성취기준

[4사08-02]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사례를 통해 주민 자치와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4사09-01]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학습목표 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답사를 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찾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활용기술 및 

학습자료
스트리트 뷰 지도, 스마트기기(컴퓨터 또는 태블릿PC)

답사 전 활동

(커버스토리)

시민활동가 김현민 씨는 호미마을의 기반시설현황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50~60년대 조성된 

호미마을은 골목이 좁고, 도로가 노후화되어 차량을 통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침 가상현실기술

을 활용하여 교실에서도 호미마을을 가상 답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현민 활동가는 호미 마을이 더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답사하면서 마을 현황을 모니터링을 하고자 합니다.

미션 마을을 가상 답사하면서 마을 현황 모니터링하기

가상 답사 활동

활동1: 스트리트 뷰 기능 익히기1

∙지도와 연동된 360도 이미지를 보면서 가상 답사 공간 돌아다니기

∙지도에서 관찰 장소를 선택하고, 주변을 360도로 관찰하기(drop and spin method)

활동2: 스트리트 뷰 모니터링 활동

∙ [주차] 주차할 장소는 충분한가? / 불법 주차된 곳은 어디인가?

∙ [복지] 마을에 벤치, 공원, 운동기구 등 쉼터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 [안전] 가로등은 잘 설치되어 있는가? / 소화전 등이 잘 설치되어 있는가?

∙ [도로] 도로의 폭과 바닥의 상태는 어떠한가? /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잘 갖추어졌는가?

∙ [환경]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는가? / 화단 및 조경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

답사 후 활동

모니터링 결과 수합 및 공유

∙지도: 마을 현황과 위치가 기록된 지도 ∙이미지 캡쳐: 스트리트 뷰 사진캡쳐

∙모니터링 평가지(5점 척도)

정리 ∙지역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 ∙마을 문제에 대한 민원 제안서 작성하기

피드백

∙스트리트 뷰로 구현된 가상 답사 공간 기술에 익숙해지기 위해, 특정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맥락을 

제공한다. 

∙지도에서 자신의 위치와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단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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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새롭게 구현된 호미마을 스트리트 뷰에서 찾을 수 있는 도시 화석의 예시

표 3. 오래된 마을에서 도시화석 발굴하기(학습모듈2)

요소 내용

2022개정 

초등사회과

성취기준

[4사02-01] 일상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의 시간 개념을 이해한다. 

[4사02-02]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고, 이를 통해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음을 이해한다.

[4사02-03] 지역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역사 자료를 분석하여 지역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 모습을 파악한다.

학습목표 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답사를 하고, 지역의 변화를 보여주는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활용기술 및 

학습자료
스트리트 뷰 지도, 스마트기기(컴퓨터 또는 태블릿PC)

답사 전 활동

(커버스토리)

인천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피난민과 공장노동자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았던 도시입니다. 최근 구도심

에 남아있던 산업화 시대의 문화유산들은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고 있습니다.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호미마을도 

곧 재개발로 사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은 호미마을처럼 사라져 가는 도시 

골목에서 과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호미마을은 60여년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타임캡슐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상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삶의 모습이 담긴 ‘도시화석’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미션 마을을 가상 답사하면서 과거의 생활 모습이 담긴 ‘도시화석’ 발굴하기

가상 답사 활동

활동1: 스트리트 뷰 기능 익히기2

∙동네 골목길 탐방하기(가상 답사 공간과 친해지기)

∙시기별 스트리트 뷰 비교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체험하기

활동2: 도시화석찾기 - 가상 답사 공간을 거닐면서 역사자료 수집하기

∙ [도시화석 1: 우물] 마을 사람들은 물을 어디에서 구했을까?

∙ [도시화석 2: 주택] 마을 사람들은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을까?

∙ [도시화석 3: 연탄] 마을 사람들은 겨울철 난방은 어떻게 했을까?

∙ [도시화석 4: 글자] 간판, 벽보, 표지판에서 과거의 글자를 찾아보자

∙ [도시화석 5: 골목] 마을의 어린이들은 골목에서 무엇을 하며 놀았을까?

답사 후 활동

도시화석 찾기 결과발표

∙지도: 도시화석이 발견된 위치가 기록된 지도

∙도시화석 박물관: 스트리트 뷰 사진 캡쳐 및 설명자료 만들기

정리
∙마을 사람들의 하루 일과를 일기 형태로 표현하기

∙마을 골목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피드백
∙스트리트 뷰 가상 답사 공간에서 과거 촬영 시간으로 탐색하는 기능을 안내한다.

∙과거의 생활환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지식과 단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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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가상 답사 공간 만들기의 

지리교육적 함의

1. 독립적인 가상 답사 공간 생산의 의의

기업이 공간 데이터 생산을 주도함에 따라 스트리트 

뷰는 상업적 가치가 높고 접근이 쉬운 지역에 편중되어 

왔다. 이로 인해 상업적 가치가 낮고 접근이 어려운 지

역은 스트리트 뷰에서 소외되며, 데이터 편향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학계에서는 가상공간에서의 

불평등보다는 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학습효과 개선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Rose(2016)의 

시각방법론(visual methodologies)은 가상 답사에 활용

되는 이미지 데이터 생산과 유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을 제공한다. 스트리트 뷰 상의 이미지들은 구글, 네이

버 및 카카오 등과 같은 기업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 답사 활동이 기술 자본에 의존적으로 흘러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가령 학교에서 세계의 문화

경관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스트리트 뷰를 탐색한다

고 했을 때, 도쿄와 하라레처럼 거리 이미지의 양과 질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쿄의 경우, 풍부하고 고품질의 거

리 이미지가 제공되어 도시의 다양성을 체험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나, 하라레의 경우 이미지의 부족으로 지역

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업 논

리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성된 기존 스트리트 뷰의 불균

형한 커버리지로는 다양한 지역을 균형 있는 시선으로 

탐색하는 능력이 제한되며 지역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재생산될 우려가 있다.

교육 현장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교육목표

에 따라 장소를 선정하여 가상 답사 공간을 생산할 필요

가 있다. 가상 답사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최근의 

교실에서는 저소득 국가, 인구가 적은 지역, 개발이 되지 

않은 자연환경처럼 답사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리트 뷰가 미비하여 제대로 된 가상 답사를 하지 못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 엘리트 집단이 생산한 데이

터에 의존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수업 의도에 맞는 장소

를 선택하고 보급용 360도 카메라를 활용하여 스트리트 

뷰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

시하고 있다. 나아가 새롭게 구축한 스트리트 뷰 데이터

를 활용하여 주제별, 지역별로 맞춤형 학습자료를 제작

할 수 있다는 점을 두 가지 학습모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상 공간에서도 지리교육만의 고유한 내용 

조직 방식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간과하고 있는 지역과 장소들을 

가상 답사의 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자료

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사

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지리교육을 운영하는데 밑거름이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가상 답사 공간 만들기를 통한 공간적 

시민성의 개념화

공간정보기술이 우리의 생활 공간을 재편함에 따라 

시민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

부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전통적 시민성에서 주변 환경의 공간적인 문

제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공간적 시민성으로 시민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Gryl and Jekel, 

2012). 공간적 시민은 공간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오늘날 모든 시민

들에게 스마트폰이 보급되었고, GPS에 기반한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개인들은 전례 없는 공

간 데이터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

서 지성을 갖춘 시민들은 공간 데이터 소비자에서 창조

적 생산자로 변모하고 있으며, 자신의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공간 담론에 기여하는 공간적 시민으로 거

듭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습 

모듈이 공간적 시민성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지 

Habermas(1972)의 지식의 유형을 바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표 4). 

먼저 360도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하여 보

급형 360도 카메라와 공간 이미지 데이터의 생산과 관리

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고, 구글 스트리트 뷰 

스튜디오를 통해 이미지 데이터를 지도화하는 일련의 

활동들은 공간적 시민성이 기술적 지식(technical knowledge)

으로서 성숙한 공간정보의 활용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작업이 

가상 답사와 관련된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직시한 현장 

교사의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 데이터 행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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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바탕으로 교사가 독립적으로 스트리트 뷰 데이터

를 생산하고, 학생들에게 지역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인

식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학습모듈을 제안했다는 점에

서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으로서의 공간적 

시민성을 구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

트리트 뷰가 경제, 정치, 법률 등의 영향을 받은 사회적

으로 구성된 잠정적 결과물임을 인식하고(Milson and 

Alibrandi, 2008), 권력관계에 의해 편향된 공간 데이터

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데이터

를 직접 생산하는 본 연구의 방향성은 공간적 시민성이 

해방적 지식(emancipatory knowledge)이라는 점을 보

여준다. 특히 호미마을과 같이 데이터가 없어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대안적 지도

를 만들고, 지역 사회의 무지와 편견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공간 시나리오를 만들

어 나가는 작업은 비판적 공간 시민성을 개념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민성, 2017).

V. 결론

오늘날 스트리트 뷰는 실재하는 도시 공간에서 일어

나고 있는 다양한 인간 활동의 모습을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스트리트 뷰 이미지에서 보이는 단서를 

바탕으로 어느 장소인지 알아맞히는 게임이 개발되는 

한편, 실감 나는 스토리텔링을 위해 스트리트 뷰 이미지

를 장소적 배경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응용

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스트리트 뷰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마을의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등의 가상 감사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스트리트 뷰

와 같은 가상 공간을 활용한 연구활동은 경제적이고 관

찰 대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도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 5회, 가

상여행(virtual field trip)이 2회 등장시키며 가상 공간에 

대한 담론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교육부, 2022). 그러나 가상 답사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성찰적 논의 없이 무

분별하게 스트리트 뷰와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였을 때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기존 스트리트 뷰가 표현하고 있는 가상 답사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별로 재현되는 밀도에서 큰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불균형은 스트

리트 뷰가 미비한 지역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재생산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가상 답사 

공간에서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주요 원인을 기업들

이 독점하고 있는 데이터 환경에서 찾고자 하였다. 자본

과 정치의 논리를 통해 생성된 공간 데이터는 생산단계

에서부터 불평등하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리교육

적 맥락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가상 답사가 어려운 

지역 중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곳을 선정하여 스트리

트 뷰 데이터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360도 카

메라의 보급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스트리트 뷰 데이터

를 업로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공되면서부터이다. 초

창기에는 스트리트 뷰를 생산하기 위해 고가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했지만, 최근 누구나 스트리트 

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이 관심 있는 지역을 

직접 가상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이 주도하는 도시 공간에서 오

늘날에도 스트리트 뷰로 재현되지 않은 오래된 도시 마

표 4. 가상 답사 공간 만들기를 통한 공간적 시민성의 개념화

지식의 유형 연구내용

기술적 지식

(technical knowledge)

∙ 360도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

∙보급형 360도 카메라와 공간 이미지 데이터의 생산과 관리

∙구글 스트리트 뷰 스튜디오를 통한 이미지 데이터의 지도화

실천적 지식

(practical knowledge)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교사의 실행연구

∙데이터 행동주의에 따른 스트리트 뷰 데이터의 독립적 생산

∙지역 사회 문제를 인식, 탐구할 수 있는 학습모듈의 제안

해방적 지식

(emancipatory knowledge)

∙가상 답사 공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해체의 시도

∙편향된 공간적 재현물을 해체하기 위한 대안적 지도 만들기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 시나리오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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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몰이해에 주목하

고, 기업과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공간을 탐구

할 수 있도록 마을의 골목을 가상 답사 공간으로 만들었

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 답사 공간을 교사가 맞춤형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학습모듈을 통해 보여

주고자 하였다. 나아가 산업화 시기에 형성되어 당시의 

골목 구조와 경관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소기억을 품은 역사 공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하

여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리

교육의 지평을 넓히고 학생들의 다채로운 학습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생성한 스트리트 뷰는 교사의 개인적 실

천의 결과물로서 DIY(Do-It-Yourself) 공간정보의 모습

을 보여주는 단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가상 답사 공간의 불균형을 개선하기란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전 지구적인 가상 답사 공간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간 데이터 생산에 대한 협력적 연

대와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의 적극적

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초등교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

다. 인디스쿨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에

서 다루는 지역 교류를 체험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지역의 

학급끼리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이처럼 사는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각자 관심 있는 주제

로 DIY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한다면, 가상 답사 공

간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다채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른 지역 사람들

이 경험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만의 지질학적 경관을 공

유할 수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경관을 공유함으로써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 커뮤니

티 간에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스트리트 뷰와 같은 가상 답사 공간도 이처럼 협업적

인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트 뷰의 생산방식을 DIT 

(Do-It-Together)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Fauchart et 

al., 2022). 이와 연장선상에서 후속연구에서는 구글 외

에도 OpenStreetMap과 같은 다른 오픈소스 플랫폼을 활

용하거나(Alvarez León, 2016; Thatcher et al., 2016), 국

내에서도 사용자들에게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교육용 스트리트 뷰 이미지 플랫폼

이 개발되는 노력으로 전환되길 희망한다.

註

1) 세계적으로 구글 스트리트 뷰가 가장 많은 지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들 모두 기능적으로 구글

의 스트리트 뷰와 유사하기 때문에 다수의 선행연

구에서도 기업과 상관없이 지도화된 360도 거리 이

미지 뷰어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스트리트 뷰라고 

부르고 있다(Cinnamon and Jahiu, 2021; Han et 

al., 2022; Kang et al.,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이와 같은 기능을 ‘스트리트 뷰’라고 정의하

며, 특별히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글 스트

리트 뷰, 네이버 거리뷰, 카카오 로드뷰와 같이 표

기하였다.

2) 본 연구에서는 탐구적 지리교육을 모색하기 위하여 

스트리트 뷰의 실증주의적 연구 활용 사례를 주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스트리트 뷰는 전 지구적인 

경관 이미지의 아카이브로서 정량적인 탐구뿐만 아

니라 장소감(sense of place)과 같은 정의적 활동

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상학적 방법론은 경

관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소

에 대한 기억을 떠오르게 하고, 그와 관련된 감정이

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등 스토리텔링 형태의 

수업을 계획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Ohta, 

2001).

3) 현장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가 연구의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연구를 실행연구라고 한다

(Schön, 1995). 실행연구에서는 교사가 교육활동

을 전개하면서 맥락에 따라 이론적 이해와 실제 경

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창출된다(강지영․

소경희 2011). 본 연구는 교사가 연구자로서 현장

에서 요구되는 교육적 문제 상황과 기술적 환경에 

따라 가상 답사 공간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정리하였다. 

4) 본 연구에서 제작한 호미마을의 스트리트 뷰는 다

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oo

gle.com/maps/@/data=!3m7!1e1!3m5!1sAF1Qi

pNjU4JdyQ2pR0aiATbpNNiQmGBYZT-AulD1r

MVS!2e10!3e11!7i5760!8i2880?entry=ttu(2023.

8.21.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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